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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중국의 첨단국방기술 해외획득전략 

홍성범1) 

기술유출을 둘러싼 갈등 

지난 2월 22일, 클린턴 행정부는 휴즈 일렉트로닉스社의 중국에 대한 4억5천만 달러 규모의 상업용 위성 판매계약
을 안보상의 이유로 거부하였다. 물론 휴즈사는 30일 내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상황은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상무부는 위성 및 관련 기술의 대중 수출에 대한 지원을 표명하였지만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군축
국 등 타부처의 협력을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위성 구매자는 '아태이동통신사'로 중국계 기업 컨소시엄으로 알려지
고 있다. 구입목적은 중국과 아시아지역에 대한 셀룰러통신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 국방
부, 국무부, CIA 등은 이와 같은 기업 컨소시엄에 중국 군 당국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이 상업
위성을 입수할 경우 미사일 발사기술을 이용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정확성을 제고할 가능성이 많다는 결론
을 내렸다. 즉 위성발사에 필요한 8건의 기술 라이센스가 중국 군 통신능력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
며, 중국내에서의 위성발사는 미국 위성 제조업체들이 중국제 로켓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키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큰 위성제조업체인 휴즈사는 기술과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려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맞춰 일반 계약관행보다 휠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 계약서를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월 들어서는 소형 핵탄두 기술의 중국 유출사건으로 미 행정부와 의회가 충돌하는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사건
의 전말은 FBI가 '95년부터 '동족심(kindred spirit)'이라는 암호명으로 중국의 핵기술 절취 사건을 수사해 중국계 
용의자 5명을 추적해 왔으며, 에너지부 산하 국립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의 대만계 미국 과학자인 李文和 연구원을 핵
기술 유출 혐의자로 해고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논란이 된 것이다. CIA가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계획을 발표
하는 등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다탄두 핵무기를 아직 실전에 배치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
이 제조한 시제품이 미국의 대륙간 탄도탄에 사용되고 있는 최첨단 소형탄두인 'W-88'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서 
핵기술이 유출되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핵무기 설계기술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에 한 세대 정도 뒤지고 있었으나 '95년부터 중국의 실험용 핵탄두가 미국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
는데, 미국 핵탄두 소형화 관련 설계기술의 지속적인 절취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미국 측의 주장이다. 

이와 같은 사건은 올해 들어 중국이 관련된 국방기술유출의 대표적인 사건이지만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첨단국방기
술을 획득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지난 1월 30일, 미하원 특별위원회는 인공위성, 미사일의 
대중국 기술이전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해를 입혔다는 결론을 담은 7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위원회는 첨단기술업체인 Hughes Electronics와 Loral Space & Communications사가 중국의 위성발사 실패와 관
련, 기술적 조언을 해준 것이 미 국내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발족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실제로 이전된 미국의 기술은 지난 20여년간 중국이 지속적으로 입수하려 했던 기술들로 밝혀졌다. 

중국위협론 

중국의 국방력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최대이다. 즉 총 정규병력 293만 명, 탱크와 장갑차 1만 5천여대, 야포 1만
4천5백 문, 전투기 4천대, 핵탄두 장착가능 폭격기 120대, 47만 병력의 공군, 3개 함대 26만 명의 해군, 3천여 척의 
각종 함정 총 규모가 1백50만 톤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중국군에 대한 평가가 과장
되어 있으며 군사대국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즉 중국 정부는 "중국위협론"이나 "黃禍論"에 대한 반론에서 중국은 '49년 이후 오로지 자위의 목
적으로만 군사력을 증강시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질 수 없으며 첨단 군사기술은 상상이상으로 낙
후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위협론'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든 외교적인 압박용
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든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97년 3월, 앤서니 레이크 미CIA 국장 지명자가 상원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 미사일이 미국에 군사적 위협이 된
다고 강조한 사실은 그 단적인 예이다. 이 같은 사실은 '97년 5월 23일자「워싱턴 타임즈」에서 좀더 구체화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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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미공군 정보국의 기밀문서를 인용, 2000년까지 실전 배치될 중국의 신형 다탄두 이동식 전략미사일에 대
한 내용을 다루었다. 중국이「東風-31」(DF-3)로 명명된 차세대 미사일 개발하여 대륙간 탄도탄(ICBM) 설계분
야에서 미국, 러시아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으리라는 평가를 덧붙이고 있는데,「東風-31」의 사정거리는 7,935km
로 이것은 미국 서부해안과 로키산맥 북부 주들까지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거리이다. 기존의 전략미사일과는 달리 
이 미사일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이유는 탐지 및 요격이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 중의 하나는 중국의 핵미사일 현대화 프로그램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인 MRV/MIRV
(Multiple Re-entry Vehicle/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 개발 프로그램이다. MRV
나 MIRV시스템을 탄도미사일에 장착하면 한 개 이상의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살상력은 증대된다. MRV
는 2-개의 탄두가 한 개의 목표에 기계적으로 발사되기 때문에 산탄효과가 가능하다. 반면 MIRV는 하나의 탄도미
사일에 각기 서로 다른 탄도와 목표를 가진 탄두를 탑재해 발사하기 때문에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매우 고난도의 
기술적 뒷받침이 필요하게 된다. 즉 유도 및 통제시스템은 각각의 탄도 목표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여야 하며, 탄두 하
나 하나가 발사될 때마다 탄두를 싣고 있는 미사일 전체 시스템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술적 돌파(breakthrough)가 이뤄져야 한다. 첫째는 재시
동 될 수 있는 액화연료 로켓엔진, 둘째 궤도수정분사장치, 셋째 유도 및 통제시스템, 넷째 크기 및 무게를 작게 할 
수 있는 소형화 기술, 다섯째 대기권 재돌입시 견딜 수 있는 신소재, 여섯째 특수 기폭제, 일곱째 핵탄두 및 관련 전자
부품의 소형화 등이다. 

탄도미사일과 우주선 발사체는 부품, 제조기술, 기술적 전문성 등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공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개의 발사체에서 여러 개의 궤도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이나 한 개의 미사일에서 여러 개의 탄두를 발사하는 능력
은 같은 기반을 갖는다. 중국이 長征2호 위성발사체와 CSS-4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동시해 개발해 나간 것
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다탄두 탄도미사일이 위성발사체보다 한 단계 앞선다. 즉 위성발사체는 몇 
개의 위성을 일정궤도에 올려 놓아주면 되지만 다탄두 탄도미사일은 각각의 탄도가 서로 다른 목표를 향해 재발사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지-재발사 로켓 모터 가동-궤도 변경 등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1개의 발사체로 
3개의 위성을 동시에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1981년에 보유하고도 MIRV 프로그램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유
도 여기에 있다. 앞에서 제기된 핵 기술 유출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98년 5월 1일자「워싱턴 타임스」지는 CIA의 보고서를 인용, 중국은 전략장거리 핵미사일 CSS-4 13기를 보유하
고 있으며, 이중 5기가 러시아를 포함한 중국의 주변국들은 겨냥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최근의 인민일보
에 의하면 항공기에서 나오는 초음파 진동까지 감지할 수 있는 신형 공대공미사일의 발사실험이 지난 해 7월 중국 북
서부 사막지역인 바다질린의 군사기지에서 실시되었으며, 원격조종 무인항공기의 격추실험도 병행하였다.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중국위협론'이나 '黃禍論'의 근저에는 인민행방군의 발빠른 현대화 개혁추진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우
려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첨단국방기술 획득전략 

1968년 진보도에서 소련과의 군사적 충돌로 독자노선을 걷게된 이후 주변 강대국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은 거의 신
앙에 가까울 만큼절대적이었다. 이 같은 상황은 곧 국방기술력의 강화라는 대명제를 내걸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
의 자원을 이 부분에 집중 투자해 왔다. COCOM체제의 엄격한 통제 속에서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지식의 축
적, 비공식적인 첨단기술도입을 위한 현지거점구축, 합작형식을 통한 기술지식의 유입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많은 기
술축적이 가능하였다. 

첫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지식의 축적이다. 이 채널에는 공식적 접근과 비공식적 접근이 있는데 비공식적 접
근은 정보요원에 의한 기술 빼내오기 방법이다. 「워싱턴 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0여 년간 미국을 비롯한 
세계 50개국에 정보요원 1천여명을 파견하여 군사정보 및 첨단무기기술을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 態光楷인민해방
군 부총참모장이 이끄는 해외정보 공작부대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첨단 무기기술을 빼내 인민해방군의 신무기 개
발에 응용하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96년 7월 LA의 민주당 정치모금에 참석했던 劉朝英은 중국 국영로켓제조
업체의 간부직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당시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劉華淸의 딸이란 점이 더욱 주목
을 끌었다. 미정보 당국은 그녀가 중국군의 첨단기술도입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장 공식
적인 방법은 첨단 국방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외국 과학기술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환기의 구 소련 국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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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자들은 중국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우선 영입대상이다. 제임스 릴리 전주중미대사는 2만 명 이상의 구 소련 
과학기술인력이 중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밝힌 바 있다. '90년대 초에 우수 인력에 대해서는 월 2천 달러에 아파트 제
공의 파격적인 대우를 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중국내 중견 연구원의 월급은 50-70달러 수준이었다. 최근에
는 실직한 미국 항공우주기술자들을 고용하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이 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F-
15와 F-16에 장착되어 있는 프랫 앤 휘트나사의 F100엔진 때문이다. 

둘째, 비공식적 첨단기술도입을 위한 현지거점의 구축이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는 중국이 서방의 첨단기술을 입수하
는 관문이 되고 있다. 미 국방정보국(DIA)의 조사에 의하면 연간 9백 건의 기술이전 사례 중 절반 정도가 중국과 관
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중국은 첨단기술도입을 위해 수백 개의 위장기업을 실리콘밸리에 세워놓고 있다는 점
이 지적되고 있다. 1990년 미 클린턴 행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기존의 무기수출 통제체제가 완화되기 시작하여 1994
년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의 해체와 더불어 민군겸용기술의 수출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으며 그 과정에
서 중국은 많은 실익을 챙길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장비구입을 통한 기술이전이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소브레메니'급 미사일 순양함 2척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배수량 7천5백톤 급의 이 배는 최신예 대함 대공 미사일에 대잠공격능력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 순양
함은 원래 러시아가 미국의 첨단이지스 유도미사일 순양함을 겨냥해 만든 것으로 소브레메니에 탑재된 SS-N-22 
대함미사일은 수면 7m 상공을 음속의 2배로 저공비행하여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을뿐더러 300kg의 탄두로 항공모
함에도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순양함도입을 통한 군사기술의 이전이 중국 해군이 노리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90년대 초기부터 중국은 이미 러시아로부터 약 100억 달러에 이르는 무기(아직 지불하지 않은 비용 포함)를 구입했
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SU-27SMK 다목적전투기, S-300PMU-1 및 S-300V첨단방공미사일, 레이저유
도탄, 킬로급 잠수함, 현대급 구축함 등이 있다. 특히 러시아 수호이항공이 제조기술을 이전해주고 審陽飛機工業集團
에서 생산하는 첫 번째 SU-27SMK와 殲11형전투기가 곧 생산되며, 이보다 더욱 선진화된 SU-MK2 및 SU-25-
37형 전투기가 심양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일본의 대형 전기기기업체인 히타치전자가 정밀기기 제조판매업체인 료
코사와 공모해 핵무기개발 및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텔레콤 퍼레이트'라는 광학식 측정장치 18대를 중국에 불법수
출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산 공작기계 6대가 江西省 南昌의 실크웜 미사일 제조공장인 남창항공기 
제작회사로 보내지기도 하였다. 

넷째는 핵심부품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을 통한 기술능력의 제고이다. 완제품에 대한 공식적인 수입금지를 보완하려
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영국으로부터 구입한 해상레이더 부품, 독일로부터 구입한 잠수함 엔진기술, 프랑스와 이태
리로부터 구입한 Luda Ⅲ급 구축함 시스템 등이다. 최근 미국 의회내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대중 인공위성의 수
출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미국의 로랄 스페이스사와 휴즈 일렉트로닉스사기 중국에 인공위성을 
수출할 수 있도록 클린턴 행정부가 허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국 핵미사일의 유도체계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즈에 보도된 바와 같이, 매사추세츠주의 한 방산업체로
부터 첨단 미사일 장치부품인 광섬유 자이로스코프를 구입, 중국으로 밀반출하려한 중국인 1명을 체포, 조사중인 사
건은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광대한 12억 중국시장을 매개로 한 해외 첨단기술기업과의 합작이다. 15년 동안 투자된 맥도널 더글라스
(MD)사의 막대한 자본과 기술은 중국 국방기술력의 제고에 기반이 되었다. 즉 훈련된 인력을 군용기개발에 투입했
고 치공구들도 전투기, 미사일제작에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중국에 흘러들어간 MD의 기술이 대만에 대한 미사일실
험에 일조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이 미국의 각종 규제로 어렵게 되자 중
국은 시선을 유럽과 일본으로 돌리고 있다. 막대한 시장잠재력을 미끼로 한 첨단기술도입 전략에 따라 영국, 독일, 프
랑스, 일본 등이 앞다퉈 합작형식으로 막대한 첨단기술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자신이 보유한 방대한 과
학기술인력을 바탕으로 외국의 첨단기술을 조기에 소화·흡수함으로써 21세기 군사대국으로의 계획을 전략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주석 1) 대외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행정학 박사 (Tel: 02-3284-1859/e-mail: sbhong@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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